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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호암미술관 찾아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대피로·피난시설 확인 중점

창 1대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9일 처인구 포곡읍 소재 호암미술관를 찾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 및 집회시설인 호암미술관은 건물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고 작품전시 및 관람을 위해 낮은 조도의 조명이 사용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대피로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피로 확보 여부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소방시설 확인 점검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시설 등 방문 시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습관을 익혀두어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암미술관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 선생이 30여 년에 걸쳐 

수집한 한국 미술품을 바탕으로 1982년 4월 개관한 사립 미술관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소방·군·경에 종사할 경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